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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의     이삭

사랑의 비스코티

내일 밤이면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. 마중 나갈 채비는 

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

서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습니다. 한 해 중 대림 시기가 가

장 바쁜 것 같습니다. 인터넷 서점 사도직 특성상 삶에서 

오는 피곤함을 기꺼이 봉헌하고 저의 부족함을 보속의 정

신과 기도로 채우며 기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. 성탄 축

제를 준비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으리라 생각됩니다.

인터넷 서점이 시작된 지 벌써 스무 해가 지났습니다. 

이를 먼저 기억하고 챙겨주신 분은 원장 수녀님과 주방 수

녀님이셨습니다. 주방 수녀님이 처음 인터넷 서점을 시작

한 장본인이시거든요. 올해 성탄 이벤트는 이태리 쿠키인 

‘비스코티(biscotti)’입니다. 선교사로 러시아와 이탈리아에서 

살았던 원장 수녀님이 어느 해 처음 만들어 주셨는데 바삭

바삭한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. 비스코티는 다른 쿠키와 달

리 오븐에 두 번 굽습니다.

원장 수녀님은 인터넷 서점 회원을 위해서도 꼭 한 번 

쿠키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. 저 역시 주방 소임을 해 

봤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본원의 바쁜 살림과 대식구를 

위해 매 끼니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덤으로 쿠키를 굽

다니요.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. 기꺼이 반죽을 준비

해 주신 수녀님과 함께 쿠키를 구워주신 수녀님들 또 예쁘

게 포장해 주신 수녀님도 고마웠습니다.

저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구유 예물로 감사의 노래를 부

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일치를 이루며 기쁘게 살 수 있었

던 것과 피곤을 봉헌하며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

을…. 때로는 공동체 생활 자체가 힘겹고 십자가로 여겨지

기도 하지만, 함께 하기에 힘든 일도 쉽게 넘을 수 있고 웃

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. 그 마음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

탄생하시리라 믿습니다.

성탄의 가장 큰 신비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아기의 

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느님을 손으로 만

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

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 감사송은 이렇게 초대합니

다. “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

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다”

고요.

큰 빛이 오십니다.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하늘을 열고 오

십니다. 그분은 선물처럼 우리 기다림을 채워주셨습니다. 

안드레아 슈바르츠는 「성탄이 왔다!」에서 신비이신 하느님

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자고 초대합니다. 이 신비를 내 

삶 속으로 모셔올 때 비로소 성탄을 살게 될 것입니다.

교리상식 예부터 교회는 성탄을 맞기 위해 세 가지 의미 있는 장식을 합니다. 첫째 대림환, 흔히 사철나무 가지를 둥글게 말아 그 위

에 초 네 개를 올려놓습니다. 둥근 대림환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, 푸른 잎과 촛불은 한겨울을 견디는 생명을 

의미합니다. 초는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흰색으로 켜나가는데,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옴을 알려줍니다. 둘

째는 크리스마스 트리, 상록수를 쓰는 것은 늘 푸른 나무가 건장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셋째는 구유 또는 마구간, 

성탄 시기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로 성당 안이나 마당에 설치합니다. 

성탄 장식 3종 세트에 대해 알고 싶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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